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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건설업 할석공의 감각신경성난청

성별 남 나이 70세 직종 할석공 직업관련성 있음. 

1. 개요

근로자 백○○은 1985년부터 약 25년간 공사현장에서 벽체, 바닥, 천정, 내

장재 등 시멘트 콘크리트를 깨고 갈아내는 작업을 하였다. 3∼4년 전부터 호

흡곤란, 기침, 가래 증상으로 2009년 12월 진폐증으로 진단 받고 요양 중이며 

2010년 5월, 6월/2회, 총 3회 실시한 소음검사 결과상 소음성 난청 진단을 K

병원에서 받았다.

2. 작업환경

1985년부터 2009년까지 약 25년간 건설현장에서 할석공으로 근무하였다. 각

종 공사현장에서 벽체, 바닥, 천정 등을 그라인더로 매끄럽게 갈거나 함마드릴

을 이용하여 콘크리트 골조 후 벽체가 변형된 곳을 떼어 내거나 바닥을 깨는 

일을 하였다. 하루에 약 9시간가량 근무하였으며 30분 정도 핸드브레이커를 

사용하면 10분 가량 쉬는 형태로 근무하였다. 귀마개 등 개인 보호구 착용 없

이 스티로폼을 직접 만들어 착용하였다. 특수검진을 받지 않았으며 작업환경

측정 또한 실시하지 않은 상태이다. 재현을 통한 할석작업 작업환경측정 결과

는 최고치 117.5 dB(A)이었다.

3. 의학적 소견

10년 전부터 이명과 청력저하 증상이 있었으나 진료 받은 적은 없다. 2008

년, 2009년 일반검진에서 1000HZ에서  40 dBHL 미만 소견을 보였다.

마지막 근무지인 S건설에서 업무 시작 후 약 24일 째 일반검진에서 1000HZ

에서 15/15 dBHL 결과를 받았다. 퇴사 후 호흡곤란, 기침, 가래 등의 증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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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2009년 12월 진폐증 진단을 받고 요양 중 약 6개월 뒤인 2010년 5월 K병

원 이비인후과에서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 받았다. 군에서의 사격과 폭격 등 

소음 노출력은 없었다. 중이염이 의심되는 과거력은 없다. 현재 고혈압, 백내장 

외에 다른 질환은 없는 상태이며 흡연은 6-7개피/10년갑, 음주력은 매일 반주

로 소주 1-2잔을 하며 매주 1-2회 가량 소주 1/2병 가량을 반주로 마신다.

4. 결론

백○○의 감각신경성 난청은

- 1987년부터 2009년으로 약 23년간 할석작업으로 인한 소음에 노출되었으

며,

- 재현을 통한 작업환경측정 결과 매우 높은 수준의 노출에 노출되었을 것

으로 보이고 실제 소음 노출 수준은 더욱 높았을 것으로 추측되고,

- 할석 작업 외에 소음에 노출되지 않았고 청력이 손실될만한 이질환에 이

환된 과거력이 없으므로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